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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더위사냥축제’ 연계

방문객 상호 무료 입장 이벤트 피서지 각광

◇평창 광천선굴 내부.

◇평창 광천선굴 홍보물.



평창지역 대표 천연동굴 관광지인 광천선굴이 다음달 1일부터 열하루동안 열리는 ‘평창더위사냥축제’ 무료 입

이벤트를 마련한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올해 더위사냥축제에 맞춰 방문객들이 상호 무료 입장하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연계 이벤트는 광천선굴 이나 축제 행사장 중 한 곳을 유료 이용하면 양쪽 모두 즐길 수 있는 실속형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자연 속에서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방문객이 광천선굴 관람권을 제시하면 축제장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축제 입장권을 소지한 경우 광천선굴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광천선굴 기존 감면 대상인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해당 축제 입장료에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광천선굴과 더위사냥축제장은 자동차로 3분 가량 거리이고, 1시간마다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최순철 공단 이사장은 “광천선굴 내부는 연중 12도 기온을 유지하는 천연 피서지로, 무더위를 피해 즐길 수 있

자연형 관광자원”로 “이번 연계 프로그램은 탄소저감형 관광과 지역 축제 간 시너지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이라고 했다. 평창=유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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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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